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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문 영 임* · 이 성 규** · 김 지 혜***

최근 우리사회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개인의 삶에서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들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장애인 2,200명이다. 연구결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경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이 사회적 지지에 의존하기보다 자립과 자력으로 디지털기기 및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할 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 및 실천현장에서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장애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디지털격차

요 약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oon, Young-Im* · Lee, Seong-Gyu** · Kim, Ji-Hye***

Recently, Korean society has emphasized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in each individual's life 
due to the advent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ffects 

their satisfaction with life and whether social suppor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200 people with disabilities taken from the 
2020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a higher degree of satisfaction when they are employed and have a higher 
than average monthly income and higher levels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social support.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social support played a negative moderator role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is shows that life satisfaction can increase when the disabled frequently use digital devices and 
technologies in their daily lives without relying on social support , and suggested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policies 
and practice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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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으로 인해 배제와 고립을 경험한 장애인은 PC 및 

모바일기기 활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직면했던 시공

간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경제·문화·교육·

여가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타인과 교류하

고,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Kim, et al., 2009; 

Chadwick, et al., 2013; Raja, 2016), 사회적 배제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Yeon & Choi, 2019). 이

처럼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Ellis & Kent, 

2011; Raja, 2016; Hwang, 2019).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디지

털정보화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이 삶의 만족도 제고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에서 ‘사회적 

지지’ 요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교통

수단을 예약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있

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주된 수단이 되

었을 때, 장애인이 스스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인한 혜택이나 활동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을 둘러싼 지지체계의 ‘일정 수준 도움 

및 지지’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m, et al., 2008; Yoo & Kim, 2020). 또

한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

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자유의지

와 자기결정을 기반으로 한 자립을 통해서만 실질적으

로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에서의 능동적,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디지

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디지

털정보화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개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에 수행되었던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

용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Jun, et al., 2017; 

Baek, 2019)만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디지

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Ⅰ. 서론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진입한 현 시기

에, 우리나라는 높은 기술 수준과 광범위한 디지털 인

프라를 보유한 디지털 강국이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는 보건복지서비스, 쇼핑, 은행업무 등 실생활과 연관

된 많은 서비스들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

며, 이는 개인의 삶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017). 즉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

여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고, 상대방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

속한 기술 발전과 비례하게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

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힘들다. 다수의 사람들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

여 다양한 정보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반면, 이에 배제된 정보소외계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로 인해 더욱 

고립과 도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Ko & Park, 

2020). 

특히 장애인은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

민 등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역량, 활용 면

에서 취약하여 지능정보사회에 편승하지 못한 정보취

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비장애인 국민 대비 81.4%에 해당하는 등 여전히 디지

털 인프라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삶의 만

족도도 모든 항목에서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이 비

장애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장애

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과 삶의 만족도 모두 취약한 

수준임이 드러났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정보가 곧 재산이 되는 정보화사회에

서 디지털기기 활용능력은 자본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Yoo & Kim, 2020), 더욱이 장애인에게 있

어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유의미한 삶의 변화를 견인

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요인이다. 그동안 사회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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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정보 활용에 있어 ‘사용의 질’ 격차가 발생한

다. 이는 양적인 이용 격차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 단

계에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걸러

내는 활용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Hargittai 

& Hinnant, 2008; Kim, 2018). 

우리나라 또한 이제는 정보 접근성이 문제가 되는 단

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

은 95.4%로 비장애인 국민과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보기기의 보급·확

대, 정보서비스 이용 요금의 대중화에 힘입어 언제 어

디서든 정보 기기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Hwang, 

2019). 이에 디지털격차 해결방안에 대해 단순히 정보 

및 기기 이용 여부 또는 집단 간 이용량의 차이를 중요

시하는 기존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집단 내 정보의 

질적 활용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질적 차이에서 기인한 디지털격차가 사회적 쟁점으

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다른 격차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Song, 2014). 기존의 정치·사회·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디

지털격차가 더해져 더욱 심화된 집단 내·외의 소외와 

배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

준의 차이로 인해 정보격차 해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에 속한 집단의 경우 소외와 배제의 악

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디지털정보화 활용 관

련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증

적 정책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에게 있

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은 사회통합 및 자립의 측면

에서 비장애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적극적인 사회활동

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면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

를 수집 및 판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맞물려 노인, 북한이탈주민, 결

혼이민자 등 타 정보소외계층 대비 심화된 배제와 소외

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Song, 2014)에서 장애인

는 것도 중요하나, 미흡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조절요인을 함께 분

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

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디지털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디지털격차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의 필요성은 디지

털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며, 정보화 확산 과정에 

따라 개념적 유형이 다층적으로 구분된다. 초기에는 디

지털기기 관련 보유 및 사용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 디지털기기 보급과 인터넷 접근성

이 포화기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물리적 접근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닌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 및 활용’ 하지 못

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으로 진화되고 있다. 즉 기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활용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

우가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Ju, et al., 2018), 이제

는 정보 접근성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의 정보 활용 수준의 관점에서 디지털격차가 논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Molnar(2002)는 정보기술 적응 시기에 따라 정보격

차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정보

격차의 수준과 특성이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도

입기(Early Adaption)는 정보의 ‘접근 여부’에 따라 격

차가 발생하며, 이후 도약기(take-off)에 이르러 일정 

부분의 접근격차가 해소된 이후에는 ‘사용 여부’에 따

라 격차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때는 동일한 기기

와 기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마다 이용량에 따

라 차이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포화기(Saturation)

에 이르면 다양한 정보 접근 경로와 낮은 접근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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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 및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첨단 디지털기기의 다

양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개인의 사회적 

관계 및 네트워크 구축, 정보 불평등 해소, 삶의 만족

도 향상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Escoffery, et al., 2005; Hogeboom, et al., 2010; 

Zheng, et al., 2015; Kim, et al., 2020).

그러나 현재까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

족도 간 연관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고령

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인에 초점을 맞

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

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과 삶의 만족도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고령층 대상

의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을 포함한 정보화 수

준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통합감(Son, 2000; 

Choi, 2002; Kim, 2003; Yang, 2004; Jeong & Lee, 

2012)과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4; Hwang & 

Hwang, 2017; Lee & Lee, 2019; Kim, et al., 2020; 

Helliwell, 2003;  & Poussing, 2010; Kavetsos & 

Koutroumpies, 2011). 한편 장애인과 관련된 연구

에서도 디지털정보화 활용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 Jeon, 2015; Hwang, 

2019; Baek, 2019; Gur & Rimmerman, 2017). 또

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 뿐

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을 차지하는 정책생활만족

도(Lee & Lee, 2018), 대인관계(Lee, et al., 2020), 

일상생활만족도(Yeon & Choi, 2019) 등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효율적인 정보활용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및 일상생활 대부분의 영

역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에 초

점을 맞춘 연구 및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삶의 만족도’ 개념에서 쓰이는 ‘삶’이라는 용어는 많

은 선행연구에서 ‘생활’이라는 개념과 비슷하게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영어 단어 ‘life’를 ‘삶’ 혹은 ‘생활’로 번

역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Han, 2010). ‘삶’을 하나의 

용어로 명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삶의 만족도는 또한 

학자들마다 생활만족도, 삶의 질, 행복 등 다양한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와 요소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Neugarten, et al.(1961)은 “개인이 일

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의 감정상태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하였으며, Havighurst 

(1968)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Burr(1979)는 경제·환경·사

회적 지표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

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

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Clover(2008)은 사회적 관

계, 지역환경, 사회적가치, 정치, 경제적 조건 등 광범

위하면서도 다차원적인 개념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

하면,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의 상황에 대한 만족감, 안

녕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평가(Kim, et al., 2003)로, 

이는 개인의 심리적·환경적 요인뿐 아니라 과거와 현

재, 미래의 영역까지 포함하며, 생활 전반에 대해 행복

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복합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Han, 2010). 즉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

족도 및 안녕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의 삶

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만족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Oh & Paik, 2003).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기기 사용

의 대중화로 인해 디지털정보화 활용능력이 개인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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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정보를 유용하게 사용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이 디지

털 기기 이용여부를 넘어서 정보생산, 네트워크 및 사

회적 교류, SNS 및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 경제활동 참

여 등 전방위의 생활에서 지금과는 다른 삶의 경험하고

자 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디지

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일부 선행연

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어 

(Van Deursen, et al., 2014; Courtois & Verdegem, 

2016; Helsper & Van Deursen, 2017; Kim & Ko, 

2020)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실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관계에서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과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

들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요인의 실제적인 역할을 파악

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3.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타인, 집단 혹은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해 

도움을 제공받는 것(Lin & Dean, 1981)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서적, 물질

적 도움, 타인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이러한 지지에 

대한 인지된 적절성을 의미한다(Hooyman & Kiyak, 

2002).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인간관계로부터 파생된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인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받는

다. 이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겪는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줄 수 있으며(Cobb, 1976), 궁극

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자

원이다(Kim, 1995; Seo & Lee, 2014).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는 장애인을 둘러

싼 사회적 지지망이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Ann, 2006; Lee & Kim, 2010; Jeong, et 

al., 2013; Lee & Jeon, 2015). 일반적으로 개인을 둘

러싼 사회적 지지자원의 존재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가족관계

(Kweon & Kim, 2012; Lee, 2010; Jeon & Yang , 

2012; Mun & Lee, 2017), 사회적관계(Kwon, 2012; 

Mun & Lee, 2017) 등 장애인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

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oderator Variable
Social Support

Control Variable
Gender, Age, Education, Employment, Monthly house income, Region, Type of Disbility, Degree of Disability

Indepent Variable
Level of Digital Ingormation Usage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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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3) 사회활동, (4) 대인관계, (5) 가족관계, (6) 내

가 하는 일, (7) 신체 및 정신 건강, (8) 정치 및 정부 활

동 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의 경우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④ 매우 만족한다의 4점 리

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

로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912로 나타났다. 8개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

며,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서는 유

선 및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 다양성 및 

심화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활용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최근 1년간 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관련하여 총 7

개의 카테고리, 25개 문항 ① 전혀 없다 ∼ ④ 자주 있

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카테고리별 세

부문항은 (1)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관련 4문

항(정보 및 뉴스 검색, 이메일, 미디어콘텐츠, 교육콘텐

츠) (2) 사회관계 및 정부 공유 서비스 과련 5문항(sns, 

메신저, 개인 블로그, 커뮤니티, 클라우드 서비스) (3) 

생활서비스 관련 4문항(생활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금융거래서비스, 공공서비스) (4) 정보생산·공

유정도 관련 2문항(직접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것

을 수정·편집한 콘텐츠, 인터넷에서 본 콘텐츠를 올리

거나 링크 공유) (5) 네트워킹 관련 2문항(기존에 알던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더 치밀해지기 위함을 목적

으로 인터넷 활용 정도,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소

통을 목적으로 인터넷 활용 정도) (6) 사회참여 관련 4

문항(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관심사 의견 표명, 인터넷

을 통한 정책제안이나 건의·정책평가·민원제기 등, 인

터넷을 통한 기부나 봉사활동 정도, 인터넷을 통한 온

라인 투표 및 여론조사·서명 등에 참여한 정도) (7) 경

제활동 관련 4문항(인터넷을 통한 취업 또는 이직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정도, 인터넷을 통한 창업이나 사업

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설

정한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디지털

정보격차해소 정책 도출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을 목표

로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2020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정보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접근·역량·활용 영역으로 분류하

여 측정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

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포

함한 장애 특성,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의 심리적 변수, 

사회적 지지, 디지털정보화 수준 등과 관련 질문을 포함

하고 있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

국 17개 광역시·도 15,000명이며, 모집단은 전체국

민,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 농어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이다. 표본추출은 광역지자체별 층화확률비

례추출 방식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방법은 2020년 9

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활용 수준에 대해 분석

하므로 전체 조사대상자 15,000명 중 장애인 응답자 

2,200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3. 분석변수 및 변수측정 방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로, 지금까지 살

아온 생활전반에 걸친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과 기

대에 대한 충족 정도이다.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

태조사」에서는 총 8개의 문항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

해 질문을 하였으며, (1) 여가 및 문화활동, (2)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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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코딩하였다. 장애유형의 경우 본 패널조사에서는 

장애유형을 5개(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로 분

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응답자의 63.7.%가 지체장애인

임에 따라 지체장애 1, 그 외 장애 유형은 0, 장애정도

의 경우 중증일 경우 1, 경증일 경우 0으로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을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내적 일치도인 Cronbach’s α계수로 확인하였다. 둘

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라 장

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 관

계가 조절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26.0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대상자인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 2,200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68.2%, 여성 31.8%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조

사 되었으며, 연령의 경우 평균 53.94세로 나타나 조

사에 참여한 다수의 장애인이 디지털기기 활용 및 접

근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임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초

졸 이하 16.7%, 중졸 25.3%, 고졸 49.8%, 대졸 이상 

8.2%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졸 이상의 학력 수

에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용 정도, 인터넷을 통한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 습득 및 검색의 활용 정

도, 인터넷을 통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정도)

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수준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871로 나타났다. 각 문항들은 

PC 및 모바일기기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본 연구

에서는 카테고리별 PC 및 모바일기기 기준을 총합하

였으며, 7개 카테고리 총합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인 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2020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의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세부 문항은 (1)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

람들 중에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

람이 있다, (2)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매

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3)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긴밀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

다,  (4) 온·오프라인으로 만난 사람들 중에 나의 중요

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5) 온·오프라인으

로 만난 사람들은 내가 불의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도

와줄 것이다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2,200명을 대상으로 사회직 지지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해본 결과, Cronbach 알파의 값은 .912

로 나타났다. 5개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총합을 사용하였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취업여부, 소득, 거주지역, 장애유형, 장애정

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성 1, 여성 0으

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거주지역은 시는 1, 군은 0으로, 경제활동 상태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1,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0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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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300만 원 이상이 32.4%로 나타나 대체로 가구의 

월 소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분석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39.2%, 미취업자

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응답

자의 90.3%가 시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 미만이 56%인데 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200)

Variable Frequency(%)

Gender
Male 1,501(68.2)

Female 699(31.8)

Age Mean : 53.94, S.D : 11.668 -

Level of Education

Below elementary school 368(16.7)

Middle school 556(25.3)

High school 575(2.36) 

Above undergraduate 180(8.2)

Residence
Urban 1,986(90.3)

Rural 214(9.7)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Korean currency: Won)

Less than 500,000 34(1.5)

500,000 – 990,000 274(12.5)

1,000,000 - 1,490,000 336(15.3)

1,500,000 - 1,990,000 307(14.0)

2,000,000 – 2,490,000 279(12.7)

2,500,000 - 2,990,000 255(11.6)

3,000,000 – 3,490,000 300(13.6)

3,500,000 - 3,990,000 146(6.6)

4,000,000 – 4,490,000 120(5.5)

5,000,000 - 5,990,000 102(4.6)

Over 6,000,000 47(2.1)

Economically Active of Inactive
Economically active 862(39.2)

Economically inactive 1,338(60.8)

Type of Disability

Physical disorder 1,402(63.7)

Brain lesion disorder 266(12.1)

Visual disorder 273(12.4)

Hearing disorder 208(9.5)

Language disorder 51(2.3)

Degree of Disability
Severe 760(34.5)

Mild 1,140(65.5)

Total 2,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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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SD=3.08)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

도 변수는 8점과 32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M)이 

19.43(SD=4.46)로 중간이상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

었다. 한편 주요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도

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왜도의 절댓값은 3.0 이하, 첨도

의 절댓값은 10.0이하일 경우에 정규분포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각각의 변수에 대한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3

미만으로 정규성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파

악하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주요변수들

의 상관관계는 모두 .5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가 60.8%로 나타나 미취업자의 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장애 특성의 경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장애 

12.4%, 뇌병변장애 12.1%, 청각장애 9.5%, 언어장애 

2.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는 중증 34.5%, 경증 

65.5%로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응답자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비교적 디지털기기 이용이 가능한 경증의 장

애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변수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수는 디지털정보화 활

용 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사

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등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

용 수준은 7.29점과 25.86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M)이 13.88(SD=4.62)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사회

적 지지는 5점과 2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M)이 

<표 2> 주요변수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in Variables
(N=2,200)

Variable Min. Max. Average SD Skewness Kurtosis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7.29 25.86 13.88 4.62 .589 -.864

Social support 5.00 20.00 13.53 3.08 -.666 .108

Life satisfaction 8.00 32.00 19.43 4.46 -.375 -.076

<표 3>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 Verification and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in Variables
(N=2,200)

Variable 1 2 3

1 1 .217** .373**

2 .217** 1 .544**

3 .373** .544** 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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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모델2에서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함

께 투입 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35.7%였다. 조절변

수인 사회적 지지(β=370,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독립변수인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β=247,  

p＜.001)이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

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β=.045, p＜ .05), 

최종학력(β=-.061, p＜.01), 경제활동상태(β=.049,  

p＜.05), 가구월평균소득(β=.208, p＜.001), 거주지

역 (β=-.076, p＜.001)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

는 <표 4>와 같다. 모델 1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여 분석한 결과 13.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경제활

동상태(β=.082, p＜.01)와 가구월평균소득(β=297,  

p＜.001), 거주지역(β=-.069, p＜.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취업자일수록, 가구의 월평균 소

득이 높을수록 시 단위의 지역보다 군 단위의 지역에

서 거주할수록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

<표 4>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th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N=2,200)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ß t VIF Β ß t VIF Β ß t VIF

Control
Variable

Gender -.124 -.014 -.586 1.171 -.043 -.005 -.237 1.172 -.029 -.003 -.162 1.173

Age -.010 -.029 -1.197 1.200 .015 .045 2.076* 1.259 .015 .044 2.037* 1.259

Level of Education .015 .003 .120 1.337 -.295 -.061
-2.738

**
1.357 -.291 -.060 -2.705** 1.358

Economically active  
or inactive 

.666 .082 3.005** 1.498 .395 .049 2.067* 1.503 .414 .051 2.171* 1.504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491 .297
11.387

***
1.376 .344 .208

9.151
***

1.415 .343 .208
9.143

***
1.415

Residence -.897 -.069
-3.026

**
1.058 -.982 -.076

-3.838
***

1.064 -1.022 -.079
-3.999

***
1.067

Type of disability .247 .029 1.257 1.053 -.329 -.038 -1.884 1.123 -.330 -.038 -1.895 1.123

Degree of disability -.334 -.038 -1.581 1.190 -.275 -.032 -1.514 1.191 -.276 -.032 -1.520 1.191

Independent 
Variable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247 .283
13.506

***
1.195 .259 .296

13.945
***

1.240

Moderation 
Variable

Social support .535 .370
18.195

***
1.128 .521 .360

17.589
***

1.151

Interaction 
Term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Social support

-.021 -.067 -3.393** 1.059

Constant 18.533 8.419 8.540

R2 .132 .357 .361

adj. R2 .128 .353 .357

F(sig) 33.395*** 97.418*** 90.13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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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

래프를 통해 사회적 지지수준에 따라 디지털정보화 활

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울기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수준이 낮은 집단이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가파른 음의 기울

기가 나타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정보

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증

가함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2020년 실

시한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 결과 통제변수로 투입된 응답자의 경

제활동상태, 가구월평균소득, 거주지역 요인이 장애인

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취업자일수록, 가구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시단

났다. 이는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통제변수와 독립

변수를 모두 투입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모델 3

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모

두를 분석에 포함하여 상호작용항이 디지털정보화 활

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연구모형의 설

명력은 36.1%였으며,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사회

적 지지간의 상호작용항(β=-.067, p＜.01)이 삶의 만

족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간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다수의 독립변수가 투

입되는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간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분산팽창계수와 공차한계(tolerance) 수

치를 확인하였다. VIF는 10 이하 또는 공차한계 1 이

하일 시 다중공선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검증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가 10을 넘지 않았으며, 

공차 한계 역시 1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eong, 2014).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더욱 명확히 나타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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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적 지지 수준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Fig. 2>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the Level of So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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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

고할 수 있는 정책·실천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접근성 제고에 앞서 이제는 개인의 디지

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

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보취약계층 집단과 비장애인 국민의 정보 접근성 차

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접근

성의 문제는 이미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즉, 동일한 디

지털정보기기를 소유·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정보 활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향후 디

지털기기를 통해 ‘어떤’ 정보를 ‘얼마나’ 활용하는지가 

개개인의 일상생활 삶의 만족도에 있어 질적 격차가 야

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디지털기기 보급, 디지털기기 이용 교육과 

같은 단편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디

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을 제고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

다. 더불어 PC 중심의 활용 교육에서 확대하여 스마트

기기 활용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

보를 분별 및 습득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중심

의 교육 로드맵 구축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이 스스로 본인의 의지와 필요성에 따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

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가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

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부(-)적인 조절효과를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조력자의 존재가 

디지털기기 및 인터넷 접근 및 이용 여부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에 있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즉 누군

가에게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하

는 것보다 디지털기기 및 기술 활용이 지속가능한 사회

위의 지역보다 군단위의 지역에서 거주할수록 삶의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장

애인의 경우 고학력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Lee, 2011) 및 고용상태나 경제적 능

력과 같은 경제활동 요인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선행연구(Park & Hur, 

201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장애

특성 요인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는 삶의 만족도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

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

(-)적인 조절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

털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력을 받

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디지털정보화 

활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

으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긍정의 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회

성 또는 단순 인터넷 이용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영위하

는 전반의 활용에서 디지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기기를 장애인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디지털 기기 이용여부를 넘어서 정보생산, 네

트워크 및 사회적 교류, SNS 및 클라우드 사용, 디지털 

경제활동 참여 등 생활 전반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

고자 한다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디

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디지털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지지 수

준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스스로 정보를 활용하고자 노

력하는 대신 조력자에게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조력자인 사

회적 지지체계가 장애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디지

털정보화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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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를 분석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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